
국회의원 회관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과 주고받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

과거에 외교협상을 하면 그 통신에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보안성도 낮아서 많이 내용을 보낼 수도 없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외교관이 미국의 워싱턴DC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협상을 한다면, 말그대로 출발할 때 왕에게 들은 하명사항을 기반으로 자신의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익을 위해 협상을 해야했다. 하지만 지금의 외교관들은 말그대로 현장에 아바타처럼 출석할 뿐, 본국과의 매우 빈번한 소통을 통해 자신으 입장을 정리해 나간다.

연결성이 강화되고 즉시성이 확보되면서 우리는 매우 즉각적인 판단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30세대는 첫 느낌, 즉 일감에 큰 영향을 받게된 것이다.

내가 가진 생각은 실시간으로 수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언론에서는 그래서 내용보다 헤드라인이 중요해지는 결말을 낳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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